
단수수 바이오에탄올 개발 박차
농업진흥청, 물 소비량 사탕수수의 30% 불과 … 생산비용도 저렴

세계 5대 작물로 각광받는 단수수를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.

농촌진흥청은 당도가 높고 수량이 많은 단수수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인 바이오에탄올(Bio-Ethanol)을 뽑아내

기 위해 시험재배와 생산공정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.

농진청은 현재 국내외 177개 품종의 단수수를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우수품종을 선발해 대규모 재배와 신품

종 육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.

단수수는 즙을 짜낸 후 바로 발효해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비가 저렴하고 찌꺼기는 동물사료나 바

이오에너지원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.

또 물 소비량이 사탕수수의 3분의1에 불과해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며 재배기간도 4개월 정

도로 짧아 가을에 수확한 뒤 보리, 밀, 유채 등 동계작물과의 2기작도 가능하다.

농진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서세정 소장은 “사라져가던 단수수를 새롭게 부활시켜 간척지나 유휴지 등에

재배단지를 조성해 20만㏊ 정도를 재배하면 연간 80만㎘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가능하다”면서 “국내 휘발유

사용량의 8.5%를 대체할 수 있는 양”이라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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